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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종 젖소, 임실에 뿌리내린다…3년째 보급 이어져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실군에 수정란 생산용 저지종 4마리 보급

- 올해부터 분기별 현장 기술지원…지역 유가공 산업 기반 강화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2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수정란 생산용 저지종 젖소 생축 4마리를 보급했다. 

 2023년 12월 국립축산과학원과 임실군이 체결한‘임실군 저지종 젖소 사

육기반 구축 업무협약(MOU)’에 따른 3년 차 사업이다. 저지종 사육 기반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급 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현장 방문 기술지원을 정

례화할 방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번식 관리, 사양 관리, 질병 예방 등 

맞춤형 지도를 통해 저지종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예

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생산성과 유가공 적합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저지종 개

체를 선발했다. 이번에 보급한 개체는 유전능력평가 상위 20% 이내, 외모

심사 80점 이상, 번식 상태 양호, 에이(A)2 유전자를 보유하는 등 기준을 

충족한 우수한 개체들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의 저지종 보급 사업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2024년 생축 1마리와 수정란 30개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생축 6마리와 

수정란 30개를 추가 공급해 임실군 내 저지종 축군 확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생축 4마리를 우선 보급하고, 오는 11월에 수정란 30개를 추가 공

급해 지역 내 번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저지종 우유는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치즈·발효유 등 유가

공에 적합해 임실군의 유제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심민 임실 군수는“저지종 젖소 보급과 기술지원을 통해 고품질 원유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임실엔(N)치즈’등 지역 유제품 상표(브랜드)의 경쟁

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김상범 과장은“3년간 단계적으로 추

진한 보급 사업이 현장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라며 “생축과 수정란 공

급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국내 저지종 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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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임실군 저지종 생축 및 수정란 보급 결과[’24∼’26.02]

연도 날짜 생축 보급 수정란 보급 비고

2024 6월 15개

2024 11월 1두 15개

2025 5월 5두

2025 9월 10개

2025 10월 1두 * 품평회 수상축

2025 11월 20개

2026 2월 4두

누계 11두 60개


